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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ultural practices for adzuki bean and the distribution of weed species in the south-west 

regions of Korea were surveyed to provide information on effective weed management. 

Approximately 27.5% of the farm households were growing adzuki bean in an area larger 

than 1 ha while the rest grew the crop in an area smaller than 1 ha. Of all adzuki bean 

growers, 17.1% seeded in early June, 8.6% in mid June, 34.3% in late June, 17.1% in early 

July, 20.0% in mid July, and 2.9% in late July. The average planting distance was 71.0 × 

29.5 cm. From the 40 surveys in adzuki bean fields, 35 weed species in 17 families were 

identified. According to the occurrence frequency, the dominant weed species were 

Digitaria sanguinalis, Acalypha australis, Cyperus amuricus, Echinochloa crus-galli, and 

Amaranthus nangostanus in decreasing order of dominance. However, based on dry weight, 

Chenopodium album (34.4%) was the most dominant followed by Acalypha australis 

(21.9%), Amaranthus nangostanus (19.1%), Digitaria sanguinalis (7.5%), and Portulaca 

oleracea (6.1%). The exotic weeds found in the field of adzuki were Ipomoea hederacea, 

Abutilon avicennae, and Celosia argentea. The plant heights of I. hederacea, A. avicennae, 

and C. argentea were 259 cm, 98 cm, and 76 cm, respectively, while the fresh weights were 

850 g, 66 g, and 101 g, respectively. Integrated weed management systems utilizing 

mechanical, chemical, and biological control techniques need to be developed for effective 

weed management in adzuki bean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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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팥은 우리나라에서 콩 다음으로 중요한 두류 작물로 콩에 비해 수량성은 낮으나 기후 및 토양에 

적응성이 양호하여 작부체계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으며, 생태형, 초형, 개화일수, 엽형 및 종피

색 등에 의해 분류된다(Roh et al., 2003). 팥 재배면적의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3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북 15%, 강원도 13%, 충북 12%, 전북 11%, 경남 10% 순이었으며 2008년도는 전남이 

23%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재배 주산지가 되면서 재배면적이 증가되었다(KOSIS, 2013; Sun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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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on, 2011). 팥의 자급율은 1990년도까지는 60% 수준이었으나 이후 매년 줄어들어 2011년의 자급율은 13.2%에 불

과하며 수급상 부족분은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최근 국민들의 건강식에 대한 관심고조와 산업체들의 다양한 식재료 개발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총수요

량도 조금씩 늘어날 전망이다. 팥의 주성분은 단백질과 당질이며 무기질류, 비타민 등의 영양소와 소량의 사포닌을 함

유하고 있다(Sung and Kwon, 2011). 최근에는 위와 같은 기능성이 우수할 뿐 아니라 도복에 강하고 기계화가 용이한 

홍언과 같은 품종이 개발되었다(RDA, 2015). 기능성 농산물의 선호와 기후온난화로 새로운 작목 등 소면적 작물이 다

양화되고 있으나 팥에는 등록된 제초제가 없어 농업현장의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어 왔다. 팥에서 잡초방제 체계 확립의 

필요성은 제초제에 대한 약해의 민감성과 초기의 느린 생장으로 인한 잡초와의 경합력이 약하기 때문으로 지적되었다

(Hong et al., 1991). 고소득 작물의 잡초방제를 위해 소면적 작물에 적용할 농약을 선발하여 병해충 및 잡초 피해를 최

소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Lee et al., 2012).

효과적인 잡초방제를 위해서는 대상작물에 대한 잡초발생 상태를 정확히 동정하여 그에 맞는 제초제를 선택하는 등 

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Roh et al., 2004). 발생잡초의 종류는 토양적 배경(수분조건, 비옥도, pH 등), 기후적 배경

(기온) 등의 자연적 요소와 함께 인위적 요소로 숙전화의 정도, 작부체계 등에 결정된다. 잡초인 돌콩은 작물과 경합하

여 생존과 생장이 가능하지만, 자연환경에서는 개체군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Ko et al., 2016). 팥은 차

광에 의해 주경이 도장할 뿐만 아니라 줄기의 굵기가 감소하고 경엽비가 저하하며 초형이 크게 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Yasuda and Yamaguchi, 2006).

팥에 대한 국내 연구로는 팥의 병에 대한 연구(Heo et al., 1976), 생육 및 수량에 관한 연구(Heo et al., 1995; Kim et 

al., 1981), 작물학적 형질 특성에 관한 연구(Yoon et al., 2012)와 콩 등 밭작물을 논재배를 위한 습해 경감에 관한 연구

(Chun et al., 2016) 등이 있으나, 팥 재배농가의 재배양식 등 재배실태와 잡초발생 양상에 관련된 정보는 보고된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의 팥 재배 주산지의 재배유형과 잡초 발생 양상을 정밀조사 분석하여 잡초의 종합관리를 위

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수행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팥의 재배유형과 토양피복 등 설문조사

2013년도에 전국 팥 재배 주산지를 대상으로 팥 재배 관련 설문조사와 조사지점별 발생하고 있는 모든 초종에 대해 

달관으로 조사하여 빈도를 분석하였다. 조사지점은 중부지방으로 경기도 연천군과 강원도 횡성군, 영월군, 그리고 평

창군, 충북은 괴산군, 단양군, 충남은 천안시로 7개 시군이었고, 남부지방으로 전북의 부안군, 고창군, 전남의 장흥군, 

해남군, 경북의 경주시, 경남의 의령군으로 6개 시군 모두 8개도 13시군 40농가를 각 시군의 농업기술센터 협조로 선정

하였다(Table 1). 잡초의 발생 조사시기는 8 - 9월이었으며 팥밭에 발생하는 잡초종을 전수 조사하였다. 재배의 이력에 

대해서는 설문을 병행하여 품종, 파종시기, 파종방법, 재식거리, 주당본수, 이랑조성, 비닐피복유무, 제초방법, 그리고 

작부양식 등을 조사하였다. 

서남해안 지역의 잡초 발생 양상 및 우점잡초 분석

2015년에 우리나라 서남해안의 팥밭을 대상으로 잡초발생이 균일한 지점에 방형구(50 × 50 cm)를 이용하여 샘플을 

채취하였다. 잡초 분류 및 생태적 특성은 한국의 잡초도감(Ryang et al., 2004)을 참조하였으며, 조사지점은 서남해안 

지역인 해남, 장흥, 부안, 고창군 4개군의 10개 지점에서 9월중에 조사하였다. 각 초종의 발생밀도는 아래의 공식을 이

용하여 각 초종의 우점도를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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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대발생밀도 = 해당초종의 발생본수 / 모든초종의 발생본수 합계 × 100

  2 상대발생빈도 = 해당초종의 발생본수 / 모든초종의 발생본수 합계 × 100

  3 우점도 = (상대발생밀도 + 상대발생빈도) / 2

또, 팥밭을 대상으로 외래잡초의 생육량, 번식량, 그리고 천립중을 분석하였고, 침입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나팔꽃류

와 어저귀에 대해 매몰된 종자를 0 - 5 cm, 5 - 10 cm, 그리고 10 - 15 cm 토양깊이별로 조사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팥의 재배유형 및 재배지역별 잡초발생 양상

전국의 팥의 재배면적을 보면(KOSIS, 2013), 총 7,110 ha로 밭이 6,466 ha, 논이 644 ha 이었다. 토지유형은 논이 

9.1% 정도였고, 대부분 밭과 개간지에서 90.9%가 재배하고 있는 실정이었다(Table 1). 시도별로는 전남이 2,573 ha로 

36.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북, 전북 순으로 3개 도가 60.8%를 차지하였다. 조사한 팥 재배농가에 대한 재배

입지 조건을 보면, 농가당 재배면적은 0.1 ha미만이 7.5%, 0.1 - 0.3 ha가 30%, 0.3 - 0.5 ha가 15%, 0.5 - 1 ha가 20%, 그

리고 1 ha이상 농가가 27.5%로 나타났다. 1 ha 이상의 농가가 27.5%로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한 농가의 경우 

경지규모화가 어느 정도 진전된 것으로 파악되었다(Table 2).

Table 1. Cultivated areas of adzuki bean in Korea (KOSIS, 2013).

Rank Provinces Cultivated area (ha) Ratio (%)

1 Jeollanam-do 2,573 36.2 

2 Gyeongsangbuk-do 892 12.5 

3 Jeollabuk-do 857 12.1 

4 Gangwon-do 813 11.4 

5 Chungcheongbuk-do 659 9.3 

6 Gyeongsangnam-do 589 8.3 

7 Chungcheongnam-do 377 5.3 

8 Gyeonggi-do 259 3.6 

9 Incheon Metropolitan City 23 0.3 

10 Ulsan Metropolitan City 21 0.3 

11 Gwangju Metropolitan City 14 0.2 

12 Jeju Special Self-Governing 14 0.2 

13 Daegu Metropolitan City 9 0.1 

14 Busan Metropolitan City 6 0.1 

15 Seoul Metropolitan City 3 0.04 

16 Daejeon Metropolitan City 1 0.01 

Total 7,110 100

Paddy field 644 9.1

Upland 6,466 90.9

Table 2. Cultivation area of adzuki bean.

Cultivation area per 

household

ha

0.1 0.1 - 0.3 0.3 - 0.5 0.5 - 1 1 over

Ratio (%) 7.5 30.0 15.0 20.0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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팥 재배농가의 파종시기는 6월 상순이 17.1%, 6월 중순 8.6%, 6월 하순 34.3%, 7월 상순 17.1%, 7월 중순 20%, 그리

고 7월 하순 2.9%로 파종 적기인 6월 하순 - 7월 상순에 파종하는 재배농가는 51.4%이었으며, 6월 상순부터 7월 하순까

지 파종시기가 2개월 정도로 맥류 및 감자, 채소 등과의 작부체계 상 연계가 쉬울 것으로 판단되었다(Table 3). 팥을 단

작으로 재배하는 지역은 경기도 연천과 강원도 평창 지역이었다. 그 외 지역은 맥류, 감자, 옥수수, 양배추 등 타 작물 및 

채소와 작부체계로 팥 소득이 타 작물에 비해 높지 않다는 측면에서 볼 때 팥 재배가 주작물이 아닌 보조 작물이 될 수 

있어서 잡초관리에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Table 3. Seeding timing of adzuki bean.

Seeding timing
June July

Early Mid Late Early Mid Late

Ratio (%) 17.1 8.6 34.3 17.1 20.0 2.9

팥 재배농가별 재식거리를 살펴보면 조간거리는 평균 71.0 ± 14.2 cm, 최소 35 cm, 최대 100 cm이었고, 주간거리는 

평균 29.5 ± 6.8 cm, 최소 20 cm, 최대 45 cm이었다(Fig. 1). 표준재배의 재식거리인 60 × 10 cm(조간거리 × 주간거리)

를 준수하는 농가비율은 없었고, 주당 본수는 3 - 4본이 85.3% 가장 많았으며, 1 - 2본 11.8%, 5본 이상 2.9% 순이었다. 

파종방법은 점파가 83.8%로 높은 이랑재배였으며 배수가 양호한 경사지 밭은 산파로 16.2% 정도이었다(Fig. 2). 팥은 

대규모 영농을 위한 기계화 체계시험에서 조간 30 cm로 밀식재배를 하면 지표면을 빠르게 피복하기 때문에 잡초를 억

제하는 효과도 있고, 중경을 하지 않아 요철이 없어 기계 수확시에 유리한 점이 있다고 있다(Iwakawa, 2014). 또 

Takabashi et al. (2014)은 조간 35 cm로 10 a당 5 kg으로 30주 m
-2
로 밀식으로 파종하면 포장지면의 요철이 적어서 콤

바인 작업 시 손실이 감소하는 등 수확작업에 유리하다고 하였다.

Fig. 1. Planting distance for interrow space and seeding space of adzuki bean.

Fig. 2. Ratio of plant number per hill and seeding methods of adzuki b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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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초방제에서는 제초제를 살포하는 농가가 72.2%였고, 손제초하는 농가는 25.0%, 그리고 중경제초하는 농가가 

2.8%로 조사되었다. 현재 팥 재배 시 등록된 제초제가 없는 실정이지만 헛골에 있는 잡초를 제거하거나 파종 후 초기 

잡초방제를 위해 등록이 되지 않은 제초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잡초방제를 위해 비닐피복을 한 농가는 

43.2%, 무피복 재배농가는 56.8%인 것으로 나타났다(Fig. 3).

Fig. 3. Ratio of weeding methods and mulching in adzuki bean production.

우리나라 팥 재배 주산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잡초는 17과 35종으로 잡초의 형태별로는 광엽잡초가 30종, 화본과가 

4종, 방동사니과가 1종으로 조사되었다(Fig. 4). 과별 분류로 보면, 국화과가 11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화본과 

4종, 가지과, 마디풀과, 메꽃과, 명아주과, 그리고 비름과가 각각 2종, 꿀풀과 등 10과가 1종씩 발생하였다. 조사지역별

로 보면, 중부지역이 28종, 남부지역이 26종으로 중부지역에서는 밭에서 발생하고 있는 잡초의 종수가 남부지역보다 2

종이 많았는데 이는 중부지역에서 재배여건이 다양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Table 4). 종별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초종은 바랭이로 총 37개 조사지점 중 20지점에서 발생되어 54.1%의 발생빈도를 보였고, 다음으로 깨풀 51.4%, 참방

동사니 45.9%, 피 40.5%, 비름 37.8% 순으로 가장 높아 방제의 대상으로 판단되었다(Table 5). 또 단풍잎돼지풀, 어저

귀, 미국가막사리, 그리고 미국나팔꽃 등의 잡초들도 발생하여 과거에 경작지에서 많이 볼 수 없었던 외래잡초도 조사

되었다.팥은 파종시기가 늦고 생육기간이 짧아서 우리나라 밭 잡초 조사에서 전체 34과 112종으로 조사되었으나 팥 밭

의 발생 초종은 33종으로 29.5%를 차지하였다(Park et al., 2003). 

Fig. 4. Weeds found in the survey of adzuki bean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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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Occurrence of weed flora at adzuki bean fields in Korea.

Regions Species No. of weeds

Middle region
x
 + 

Southern region
y

Lactuca indica, Solanum nigrum, Acalypha australis, Ipomoea hederacea, Commelina communis, 

Chenopodium album, Chenopodium ficifolium, Bidens frondosa, Digitaria sanguinalis, Amaranthus 

blitum, Portulaca oleracea, Siegesbeckia glabrescens, Cyperus iria, Galinsoga ciliata, Echinochloa 

crus-galli, Eclipta prostrata, Abutilon avicennae, Persicaria hydropiper, Ludwigia prostrata

19

Middle region

(19 fields)

Bidens tripartita, Ambrosia trifida, Xanthium strumarium, Physalis angulata, Conyza 

canadensis, Stachys japonica, Stellaria aquatica, Breea segeta, Centipeda minima

9

Southern region 

(18 fields)

Setaria viridis, Eleusine indica, Physalis angulata, Mollugo pentaphylla, Rumex crispus, 

Sonchus asper, Celosia argentea

7

x
Middle region: Gyeonggi-do (Yeoncheon), Gangwon-do (Hoengseong, Yeogwol, Pyeongchang), Chungcheongbuk-do (Goesan, 

Danyang), Chungcheongnam-do (Cheonan)
y
Southern region: Jeollabuk-do (Buan, Gochang), Jeollanam-do (Jangheung, Haenam), Gyeongsangbuk-do (Gyeongju), Gyeongsangnam-do 

(Uiryeong)

Table 5. Occurrence frequency of weed flora in adzuki bean fields in Korea.

Species Frequency (%)

Digitaria sanguinalis 54.1

Acalypha australis 51.4

Cyperus iria 45.9

Echinochloa crus-galli 40.5

Amaranthus blitum 37.8

Persicaria hydropiper 35.1

Eclipta prostrata 24.3

Chenopodium album 21.6

Staria viridis 18.9

Portulaca oleracea 16.2

Siegesbeckia glabrescens 13.5

Commelina communis 10.8

Bidens frondosa 10.8

Galinsoga ciliata 8.1

Bidens tripartita 5.4

Solanum nigrum 5.4

Ipomoea hederacea 5.4

Abutilon avicennae 5.4

Ludwigia prostrata 5.4

Lactuca indica 5.4

Chenopodium ficifolium 5.4

Triumfetta japonica 2.7

Ambrosia trifida 2.7

Xanthium strumarium 2.7

Physalis angulate 2.7

Conyza canadensis 2.7

Mollugo pentaphylla 2.7

Stachys japonica 2.7

Rumex crispus 2.7

Stellaria aquatic 2.7

Eleusine indica 2.7

Breea segeta 2.7

Centipeda minima 2.7

Sonchus asper 2.7

Celosia argentea 2.7

Total (35 species)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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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해안 지역의 잡초 발생 양상 및 우점잡초 분석

우리나라 서남해안 지역의 팥 재배지역인 4개군의 10개 지점에서의 잡초의 발생 밀도를 보면, 건물중으로는 비름, 

명아주, 그리고 깨풀이 우점도가 10% 이상이었고, 그 다음으로 바랭이, 쇠비름 순으로 높았다. 반면에 발생본수로는 명

아주, 깨풀, 그리고 바랭이 순으로 높았다. 또 발생빈도도 명아주가 34.4%, 깨풀 21.9%, 비름 19.1%, 바랭이 7.5%, 그리

고 쇠비름 6.1%로 높았다. 팥밭에서 가장 문제되는 초종으로는 명아주, 깨풀이었으며, 다음으로 바랭이, 쇠비름, 그리

고 비름과 같은 초종으로 조사되었다. 우점도가 낮은 초종으로 한련초, 미국나팔꽃, 큰방가지똥, 여뀌, 피, 까마중, 참방

동사니, 진득찰, 석류풀 등이었다. 서남해안 지역의 팥 재배지 발생 초종 중에 외래종으로 어저귀와 미국나팔꽃 등도 발

생되고 있었다(Table 6). 작물의 파종은 작부체계에 따라 경운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발아 적온에 따라 명아주(6 - 10°C) 

< 여뀌 < 닭의장풀 < 청비름 < 강아지풀 (11 - 17°C) < 바랭이(14 - 18°C) < 참방동사니 < 왕바랭이 < 쇠비름(18°C) 등

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상은 6월 상순부터 남부지역(해남, 밀양)과 중부지역(괴산, 횡성)은 20°C 이상으로 모

든 초종들이 발아할 수 있는 온도이었다(Fig. 5).

Table 6. Occurrence abundance and frequency of weed flora in adzuki bean fields in the south-west regions of Korea.

Families weed species Korean name Life cycle
x

Abundance
y

Frequency
z
 (%)

Dry weight Weed number

Aizoaceae (석류풀과)

Mollugo pentaphylla 석류풀 a + +   0.2

Amaranthaceae (비름과)

Amaranthus nangostanus 비름 a ++++ ++ 19.1

Chenopodiaceae (명아주과)

Chenopodium album 명아주 a ++++ ++++ 34.4

Convolvulaceae (메꽃과)

Ipomoea hederacea 미국나팔꽃 a ++ ++   1.9

Asteraceae (국화과)

Eclipta prostrata 한련초 a ++ +++   3.9

Siegesbeckia glabrescens 진득찰 a + +   0.1

Sonchus asper 큰방가지똥 a + +   0.7

Cyperaceae (방동사니과)

Cyperus amuricus 참방동사니 a + +   0.2

Euphorbiaceae (대극과)

Acalypha australis 깨풀 a ++++ ++++ 21.9

Poaceae (화본과)

Digitaria sanguinalis 바랭이 a +++ ++++   7.5

Echinochloa crus-galli 돌피 a ++ +   1.0

Portulacaceae (쇠비름과)

Portulaca oleracea 쇠비름 a +++ +++   6.1

Polygonaceae (마디풀과)

Persicaria hydropiper 여뀌 a ++ +   2.5

Solanaceae (가지과) 

Solanum nigrum 까마중 a + +   0.5
x
Indicated life cycle of weed (a: annual, b: biennial, p: perennial).
y
Abundance: Based on importance value (%).
z
Frequency(%): No. of plot identified species A / total plot number × 100.

+ : lower than 1%, ++ : 1 - 4%, +++ : 5 - 9%, ++++ : higher than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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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ean air temperature in southern and middle regions in 2013. 

팥밭에서 발생된 외래잡초의 생육량을 보면, 초장은 미국나팔꽃 259 cm > 어저귀 98 cm > 갯맨드라미 76 cm > 메꽃 

31 cm 순이었다. 생체중은 주당 미국나팔꽃 850 g > 갯맨드라미 101 g > 어저귀 66 g > 메꽃 4 g 순이었다(Table 7). 토양

심도별 잡초종자수는 m
2
당 0 - 5 cm 깊이에서는 984립, 5 - 10 cm는 358립, 10 - 15 cm는 264립으로 소립의 잡초종자가 

있었으나, 종자의 크기가 1.5 - 2 mm 되는 나팔꽃과 어저귀의 종자는 없었다. 종자의 발생심도는 5 cm 이내의 것이 많

으나 15 - 20 cm의 깊이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Ryang et al., 2004). 토양속에 매몰된 외래잡초의 종자가 발견

되지 않은 것은 당해 연도에 축산 농가에서 구입한 퇴비에서 외래잡초의 종자가 원인으로 추정되었다. 식품과 사료용 

작물의 수입으로 비의도적인 GM작물이 항구의 주변과 사료 공장으로 수송되는 도로 근처에 유출되었다고 보고하였

다(Han et al., 2016).

Table 7. Plant length, pods, fresh weight, and thousand grain weight of foreign weed species in adzuki bean fields in the 
south-west regions of Korea. 

Species
Plant length 

(cm)

Stem diameter 

(mm)

Branches 

(No. plant
-1
)

Pods

(No. plant
-1
)

Fresh weight

(g plant
-1
)

Thousand grain 

weight (g)

Ipomoea 

hederacea
259.3 6.1 22.0 683 850 22.3 ± 0.20

Abutilon 

avicennae
97.7 9.8 11.7   30   66 7.8 ± 0.53

Celosia 

argentea
76.0 9.6 15.3   46 101 0.1 ± 0.01

외래잡초의 대부분은 방제하기가 어려운 것이 많으므로 방제기술 개발에 시간이 걸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외래잡

초의 방제 대책으로 선진국인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에서는 침입방지, 조기발견, 조기대책으로 외래잡초 조기경계 시

스템 구축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Kurokawa et al., 2015), 외래잡초의 방제를 위해 모니터링 → 관리전략 → 관리

계획 → 실행 → 모니터링의 순으로 관리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였다.

Conclusion

우리나라 팥의 재배유형 분석 및 서남 해안지역의 잡초 군락 특성 분석은 다음과 같았다. 재배입지 조건을 보면, 농가

당 재배면적은 0.1 ha미만이 7.5%, 0.1 - 0.3 ha가 30%, 0.3 - 0.5 ha가 15%, 0.5 - 1 ha가 20%, 그리고 1 ha이상 농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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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로 나타났다. 파종시기는 6월 상순이 17.1%, 6월 중순 8.6%, 6월 하순 34.3%, 7월 상순 17.1%, 7월 중순 20%, 그

리고 7월 하순 2.9%로 파종 적기인 6월 하순 - 7월 상순에 파종하는 재배농가는 51.4%이었다. 조간거리는 평균 71.0 ± 

14.2 cm, 최소 35 cm, 최대 100 cm이었고, 주간거리는 평균 29.5 ± 6.8 cm, 최소 20 cm, 최대 45 cm이었다. 우리나라 팥 

재배 주산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잡초는 17과 35종으로 잡초의 형태별로는 광엽잡초가 30종, 화본과가 4종, 방동사니

과가 1종으로 조사되었다.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초종은 바랭이로 54.1%의 발생빈도를 보였고, 다음으로 깨풀 51.4%, 

참방동사니 45.9%, 피 40.5%, 비름 37.8% 순으로 가장 높아 방제의 대상으로 판단되었다. 건물중으로는 비름, 명아주, 

그리고 깨풀이 우점도가 10% 이상이었고, 그 다음으로 바랭이, 쇠비름 순으로 높았으며, 발생본수로는 명아주, 깨풀, 

그리고 바랭이 순으로 높았다. 외래잡초의 초장은 미국나팔꽃 259 cm > 어저귀 98 cm > 갯맨드라미 76 cm > 메꽃 31 

cm 순이었고, 생체중은 주당 미국나팔꽃 850 g > 갯맨드라미 101 g > 어저귀 66 g > 메꽃 4 g순이었다. 팥 밭의 잡초방

제를 위해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화학적 방제를 포함한 종합잡초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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